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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그

런데 이 시기에‘안 돼’라는 말을 많

이 듣고 자란 아이는 행동반경이 줄

어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부모

의 허락을 구하거나 눈치를 살피게 

돼 문제해결력이나 자기주도성이 떨

어질 수 있다. 이처럼 무작정 안 된다

고 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

실이다. 그래서‘하지 마’,‘그만’등 대체하는 말을 사용

하는 부모도 많다. 

그러나 억양을 부드럽게 바꾸어도 아이의 행동을 제

지하는 말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소파에서 뛰어내리

고,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공을 던지고, 10분에 한 번씩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아이에게 덮어두고 예스맘(!)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안 돼!’라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

아이를 보다 부드럽게 타이르는 방법을 베스트베이비

(smlounge.co.kr)가 소개했다.

1. NO 대신 YES 먼저!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두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굳이‘안 돼’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사탕 

먹어도 돼요?”라고 물을 때는“안 돼. 저녁 먹고 먹어”라

고 말하는 대신“그래, 그 대신 밥 먹고 먹자!”라고 이야

기하는 것. 

이때‘그래’라는 긍정의 언어를 먼저 건네는 게 포인

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초두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들은 것이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 효과를 발휘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의미는 같지만 아이가 받아들일 때 거절보다는 허락

의 느낌이 강해 더 긍정적으로 듣게 되는 것. 그러니 아

이와 대화할 때는 가급적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려고 노

력하자. 

2. 대안을 제시하라 

아이의 행동을 무작정 제한하기보

다“~하는 게 어떨까?”식으로 적절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령“주머니에서 손 빼! 다쳐!”라는 

말 대신“엄마 손을 잡고 걸어야지”

라고 말하고,“뛰지 마”대신“여기서

는 걸어 다니는 거야”라고 말하자. 

또 아이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기

보다 행동반경을 정해주고 그 안에

서만큼은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 가령 

바쁜 출근 시간,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겠다 떼를 쓴다

고 가정해보자.“시간 없으니까 다음에”라고 이야기하

면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그럼 엄마랑 같이 하자. 바지는 엄마가 입혀

줄 테니 양말은 네가 신어봐”라고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아이의 화를 가라앉힐 뿐 아니라 부모

가 어느 정도 허락해주었다는 생각에 아이도 거부감 없

이 받아들이게 된다. 

3. 설득과 공감이 포인트

아이에게‘안 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

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는 단호한 태도로 훈육하되 행동을 제지한 뒤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충

분히 설명해줄 것. 

다짜고짜“물건 던지지 마”,“소파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네가 던진 블록에 친구가 맞

으면 어떨 것 같아?”,“바닥에 잘못 부딪치면 네 무릎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식의 말로 상황을 이해시키고 아

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네가 화가 나서 그랬구나”라고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되“물건을 던지는 대신 엄마에게 먼저 

이야기했으면 네 기분이 빨리 풀렸을 텐데, 그치?”식으

로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아이를 부드럽게 타이르는 방법


